
태양광, 2012년 상반기까지 침체
유럽 지원 줄어 수요 감소 … 폴리실리콘에 태양광 모듈 가격 급락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았던 태양광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 경제위기에 따른 수요 감소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투자를 미루는 국내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태양광산업의 수직계열화를 가장 먼저 이룬 현대중공업은 태양광 발전설비인 모듈을 생산하는 충

북 음성공장 일부의 가동을 중단했다.

솔라앤에너지에 따르면, 국내 11개 태양광셀 제조기업의 평균 가동률은 한때 40%를 웃돌았지만 10월 23%

로 뚝 떨어졌다.

셀 생산기업 중 2사는 최근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1사는 2010년에 이미 파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OCI와 웅진폴리실리콘, KCC, 한국실리콘 등 태양광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Polysilicon) 생산기업들도

세계경기 침체에 대응하느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LG화학은 6월 4910억원을 투자해 폴리실리콘 생산에 진출한다고 선언했지만 최근 태양광산업이 침체기에

들어가자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태양광산업이 위기에 빠진 것은 성장을 주도한 유럽 국가들이 재정 적자로 지원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수요는 감소했지만 공급과잉 현상은 이어져 2011년 태양광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

2011년 초 kg당 80달러에 육박했던 폴리실리콘 가격은 10월 40달러 아래로 내려갔고, 태양광 모듈도 와트

(W)당 1달러대 초반에 거래되며 1년간 50%가 떨어졌다.

시장 관계자들은 “태양광산업이 장기적으로는 성장하겠지만 현재의 침체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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